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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일터 영성이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융복합 연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2-3월 동안 치과위생사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하였다. 일터 영성은 감염관리 수행 팬데

믹 상황에서 일터영성은 감염관리 수행력을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이 높은 집단은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는 2년 이하 경력자는 관계갈등, 

3-5년 경력자는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6년 이상 경력자가 직무 자율성 

결여 인식이 가장 높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일터영성은 감염관리 수행력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전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의료의 질을 향상안이 요구되었다.

주제어 : 감염, 일터영성, 직무 스트레스, 치과위생사, 코로나-19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workplace spirituality on job stress and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149 dental hygienists from February to March 2021. COVID-19 knowledge and practice 

of infection control, job stress. and workplace spirituality. Survey data were analyze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using statistical programs of PASW Statistics ver. 21.0. Workplace spirituality was 

investigated to increase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and reduce job stress in a pandemic situation. 

The group with high infection control knowledge and performance showed low levels of job instability, 

organizational system, and stress. As for job stress, those with less than 2 years of experience reported 

relationship conflict, those with 3 to 5 years of experience showed high levels of job instability, 

organizational system, inadequate compensation, and workplace culture. In a pandemic situation, 

workplace spirituality was investigated to increase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and reduce job stress, 

so a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was required for holistic and systematic organizational 

ope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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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치과의료기관은 진료 시 형성되는 구강 체액의 에어

로졸 확산, 침습적 처치, 재료 오염 및 치과장치 표면 전

염원 등으로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인식되

었다[1, 2].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치과 치료가 필요하

지만 치료를 받지 않는 대상자 중 41%는 감염위험 때문

에 치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내원 환자 수는 

25% 이상 감소 되었다[3]. 

팬데믹 상황에서 치과의료기관은 안전한 환자 관리를 

위해 감염관리, 환자 케어 전과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

나 일부 기관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인력 감축, 단축근무, 

무급 휴가 등을 시행하면서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4]. 치과위생사의 경우 감염관리 업무를 책임지

고 있으며 환자 전과정 케어, 상담 및 교육 등을 시행하

면서 코로나 이전 대비 업무가 과중되었고 이와 같은 상

황에서 인력 감축과 체계화되지 않는 감염관리는 업무수

행시 마찰로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다. 

팬데믹 이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운영실태 조사에

서 치과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실을 기반으로 감염관리자

가 74% 지정되어 감염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

나 치과의원의 경우 감염관리자 지정이 13%, 지침서 구

비가 20%, 감염관리 교육지원이 15.3% 수준이었다[5]. 

감염관리 업무 분담과 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감염

관리 수행 과정에서 동료들과 의견 조율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고 업무의 신체적 부담, 피로, 직무 만족 등에 영향

을 미쳐 직무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치과위생

사는 COVID-19 전염병에 노출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

으로 자신도 감염될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것은 직무수

행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환자 치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7]. 그러므로 감염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적 감염관리 프로토콜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수행 시 감염 위험성에 대한 두

려움,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환경 및 상황에서 가치관과 불일

치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로[8] 지나친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조직 갈등

을 일으켜 조직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

료진의 직업적 가치와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지고, 자율적

인 직무수행을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며 환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반면 기관에서는 우수한 인력

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국 병원과 환자 모

두 손해가 된다[9].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조직 운영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10]. 

조직적 개선 방안으로는 경영진 태도와 가치관, 시스

템과 규정, 조직 의사소통, 조직몰입이 있고 환자의 안전

한 처치를 위해 진료 환경, 업무수행 과정, 수직적 조직문

화 등과 관련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11, 12].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

성원의 내적 가치체계와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속성뿐만 

아니라 조직의 유효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일터 영성이 보고되고 있다[13]. 

일터 영성은 직장에서 업무를 통해 조직의 비전과 정

책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 직장에서의 삶의 

목적을 찾고 자아실현을 하며 일의 신념과 가치에 관한 

내면의식, 소속감을 토대로 조직내 성과를 높이는 소명의

식, 현재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업무에 몰입하는 초

월의식,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동료와 상호작용을 통

한 공감의식을 의미한다[14, 15]. 기존 연구에서는 간호

사의 일터영성은 업무성과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제

시되었고[16], 일터 영성이 환자안전관리 행동과 자기효

능감을 높이며[17],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영향요

인임이 제시되었다[18]. 그러나 치위생 분야에서는 일터 

영성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일터 영성이 감염위험에 대응하는 감염관리 업무수행과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COVID-19 상황에서 

일터 영성이 직무 스트레스와 감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조직의 효율적 경영, 치과

위생사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융복합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치과위생사 커뮤니티에 연

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연구목적과 윤리적 

내용을 읽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149명을 조사하였다. 

연구 수행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9.2 version을 활용해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4로 설정하였을 때 129명이 요구

되었고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KYU-2020 -210-01) 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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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연구는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시행되었으며 일

터영성 25문항, 감염관리 수행 10문항, 직무 스트레스 

22문항 및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최종학력, 근무경력) 

4문항 총 6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터영성은 김[19]의 연구에서 이용한 도구 총 25문

항을 이용하였고, 하위영역은 내면의식, 소명의식, 공감

의식, 공동체 의식, 초월의식 각 5문항씩 구성되었고, ‘전

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터영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김[1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 값은 

0.927이며, 본 연구는 0.920이었다.

감염관리 수행은 김[20]의 COVID-19 관련 감염관리 

수행은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내용

을 토대로 개발한 설문지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점

수가 높을수록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20]의 

Cronbach α는 0.830이었고 본 연구는 0.833이었다.

직무 스트레스는 이[21]의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

축형 24문항 중 22문항을 사용하였고 직무요구 4문항, 

직무 자율성 결여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 불안정 2

문항, 조직체계 2문항, 보상 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 4문

항으로 구성하여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21]의

Cronbach α는 0.82이었고 본연구는 0.920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조사 자료는 PASW Statistic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일반적 특성별 

일터 영성, 감염관리 수행, 직무 스트레스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일터영성, 감염관리 수행 및 

직무 스트레스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시 유의수준은 .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별 일터영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7세 미만이 77명(51.7%), 학력

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8명(72.5%), 근무기관은 치과

의원이 117명(78.5%), 총 근무경력은 3-5년이 57명

(38.3%)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별 일터 영성은 연령층별 27세 이상이 소

명의식(3.44±0.75), 공동체의식(3.98±0.77), 초월의식

(3.66±0.63)이 높게 나타났다(p<0.05). 

교육수준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근무기관별 병원 근

무자가 공감의식(4.31±0.49)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경력별 6년 이상근무자가 공감의식(4.11±.61)과 공동체

의식(4.06±.69)이 높게 조사되었다(p<0.05)<Table 1>

3.2 일반적 특성별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

COVID-19 지식 수준은 27세 이상(8.21±1.04), 대

Characteristics Division N(%)
A sense of 

inner life

A sense of 

calling

A sense of 

empathy

A sense of 

community

A sense of 

transcendence

Workplace 

spirituality

Age

< 27 77(51.7) 3.63±0.72 3.11±0.91 3.90±0.56 3.63±0.77 3.29±0.77 3.51±0.59

≥ 27 72(48.3) 3.89±0.71 3.44±0.75 4.03±0.68 3.98±0.77 3.66±0.63 3.80±0.53

p .031 .017 .209 .007 .001 .002

Education 

College 41(27.5) 3.70±0.77 3.41±0.81 4.00±0.74 3.77±0.87 3.43±0.69 3.66±0.58

University 108(72.5) 3.41±0.81 3.21±0.86 3.96±0.57 3.81±0.76 3.49±0.74 3.65±0.58

p .530 .193 .737 .769 .664 .915

Type of
hospital

clinic 117(78.5) 3.70±0.70 3.20±0.86 3.87±0.62 3.75±0.81 3.43±0.73 3.59±0.58

hospital 32(21.5) 3.96±0.81 3.50±0.77 4.31±0.49 40.1±0.67 3.61±0.71 3.88±0.54

p .083 0.88 .000 .097 .214 .014

Career

< 2 yeara 50(33.6) 3.79±0.77 3.32±0.96 4.03±..60 3.86±.71 3.40±.82 3.68±.65

3-5 yearb 57(38.2) 3.73±.65 3.14±.77 3.80±.62 3.56±.86 3.47±.66 3.54±.52

> 6 yearc 42(28.2) 3.77±.79 3.38±.81 4.11±.61 4.06±.69 3.56±.69 3.78±.55

p .916 .361 .033(b<c) .003(b<c) .584 .129

t-test, ANOVA(Scheffé test), a,b,c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Scheff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Table 1. The Degrees of workplace spirituality of subjects          (N=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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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상 졸업(8.27±0.98), 치과의원 근무자

(8.25±1.02), 3-5년 경력자(8.32±0.86)가 높게 나타났

다(p>0.05). 감염관리 수행은 연령 중 27세 이상

(4.36±0.59)이 27세 미만(4.16±0.55)보다 높았다

(p<0.05)<Table 2>. 

Characteristic

s
Division

Job stress

Job 

requirements
Job autonomy

Relationship

conflict
Job instability

Organizationa

l structure

Inappropriate 

compensation

Workplace 

culture
Total

Age

< 27(N=77) 3.38±0.67 2.61±0.51 2.32±0.73 1.86±0.84 2.25±0.86 2.26±0.87 2.47±0.88 2.40±0.42

≥ 27(N=72) 3.36±0.67 2.68±0.49 2.19±0.64 1.83±0.87 2.09±0.71 2.03±0.77 2.13±0.85 2.34±0.38

p .815 .400 .269 .830 .214 .090 .020 .378

Education 
level

College
(N=41)

3.34±0.65 2.64±0.47 2.21±0.66 1.80±0.76 2.17±0.69 2.04±0.81 2.21±0.98 2.35±0.38

>University
(N=108)

3.39±0.65 2.64±0.52 2.27±0.70 1.86±0.89 2.18±0.83 2.19±0.83 2.34±0.85 2.38±0.41

p .678 .952 .603 .700 .982 .316 .411 .727

Type of 

dental 
institution 

Clinic
(N=117)

3.37±0.66 2.66±0.50 2.27±0.72 1.85±0.88 2.18±0.80 2.11±0.84 2.31±0.91 2.37±0.40

Hospital
(N=32)

3.34±0.61 2.57±0.51 2.20±0.58 1.82±0.73 2.15±0.75 2.29±0.78 2.28±0.78 2.39±0.41

p .742 .406 .639 .877 .842 .287 .844 .781

Total

work 
experience

< 2 yeara

(N=50)
3.30±0.61 2.50±0.51 2.39±0.69 1.91±0.95 2.18±0.83 2.18±0.83 2.34±0.89 2.40±0.48

3-5 yearb

(N=57)
3.40±0.64 2.71±0.49 2.31±0.74 2.00±0.81 2.38±0.84 2.31±0.87 2.48±0.83 2.52±0.54

> 6 yearc

(N=42)
3.39±0.71 2.72±0.49 2.01±0.56 1.55±0.72 1.90±0.59 1.89±0.72 2.03±0.90 2.21±0.50

p .815
.046

a<b, c
.022

c<a, b
.028
c<b

.011
c<b

.044
c<b

.039
c<b

.011

COVID-19
knowledge

Lower group
(N=79)

3.36±0.69 2.64±0.52 2.21±0.74 1.95±0.95 2.31±0.84 2.29±0.86 2.40±0.97 2.45±0.55

Upper group
(N=70)

3.39±0.60 2.64±0.48 2.30±0.63 1.72±0.71 2.03±0.71 1.99±0.76 2.20±0.77 2.32±0.42

p .788 .962 .409 .106 .032 .025 .179 .128

COVID-19

practices 

Lower group
(N=47)

3.43±0.66 2.56±0.53 2.36±0.67 2.23±0.91 2.48±0.79 2.43±0.82 2.56±0.89 2.58±0.53

Upper group
(N=102)

3.35±0.64 2.68±0.49 3.20±0.69 1.67±0.76 2.04±0.76 2.02±0.81 2.19±0.86 2.31±0.46

p .457 .189 .192 .000 .002 .005 .018 .002

Table 3. Job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knowledge and practices of infection control

Characteristics Division N(%) Knowledge p Practices p 

Age
< 27 77(51.7) 8.19±0.98

.935
4.16±0.55

.029
≥ 27 72(48.3) 8.21±1.04 4.36±0.59

Education 
College 41(27.5) 8.17±1.09

.821
4.30±0.66

.616
>University 108(72.5) 8.27±0.98 4.24±0.54

Type 
Dental clinic 117(78.5) 8.25±1.02

.285
4.21±0.59

.061
Dental hospital 32(21.5) 8.03±0.96 4.43±0.49

Work 
experience

< 2 yeara 50(33.6) 8.18±1.10

.490

4.25±0.57

.2923-5 yearb 57(38.2) 8.32±0.86 4.18±0.58

> 6 yearc 42(28.2) 8.07±1.01 4.37±0.57

t-test, ANOVA(Scheffé test)

Table 2.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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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 특성, 감염관리 지식 및 수행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연령층별 27세 이하 

집단이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p<0.05). 경력별 스트레스는 6년 이상 경력자가 직무 자

율성 결여 인식이 가장 높았고 2년 이하 경력자는 관계

갈등이 높았으며 3-5년 경력자는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및 스트레스 총 평균이 높게 조

사되었다(p<0.05). 

감염관리 지식이 높은 집단은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스트레스 총 평균이 낮게 나타났으며, 감염관리 수행이 

높은 집단은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

화 및 스트레스 총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p<0.05) 

<Table 3>. 

3.4 일터 영성과 감염관리 지식, 수행 및 직무 

    스트레스 상관성

일터 영성은 감염관리 지식과 내면 의식(r=0.194, 

p<0.05)과 소명 의식(r=0.185, p<0.05), 에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감염관리 수행은 내면 의식

(r=0.284, p<0.01), 소명 의식(r=0.448, p<0.01), 공감 

의식(r=0.363, p<0.01), 공동체 의식(r=0.338, p<0.01), 

초월의식(r=0.379,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소명 의식(r=-0.335, p<0.01), 공감 

의식(r=-0.244, p<0.01), 공동체 의식(r=-0.458, p<0.01), 

초월 의식(r=-0.271,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일터영성이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의 효율

적 운영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터영성은 6년 이상 근무자가 공감의식과 공동체의

식, 병원 근무자가 공감의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도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일반 병원

보다는 3차 의료기관에 근무할수록 일터 영성이 높게 나

타났다[16]. 이는 병원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행동을 규정

하고 정체성을 형성하여 조직을 통합시키는 결속력을 갖

추고 있어[22] 규모가 있는 병원급 기관에서 의료진이 공유

하는 가치, 신념, 행동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감염관리 지식은 27세 이상, 3-5년 경력자가 높게 나

타났고 감염관리 수행 또한 27세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 상황에서 중간 관리자로써 감염관리 

업무 수행이 높은 집단은 지식수준도 높음을 고려할 수 

있었다.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은 본 연구에서 정적 상관

성, 감염관리 수행력과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식 수준이 높으면 수행력이 높고 직

무 스트레스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e[23]의 연구

에서도 경력이 높을수록 감염관리 인식과 수행이 높았고 

두 요인의 정적 상관성이 제시되었다. 

감염관리 지식에 관한 세부항목에서 원인, 전파경로 

증상은 높게 나타났으나 바이러스 검출 시기, 환자 간격, 

접촉 후 감염관리 순서에 대한 지식은 낮게 평가되었고 

표면소독과 표준준의 수행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이에 대

Variable X1 X2 X3 X4 X5 X6 X7 X8

X1 1

X2 .593** 1*

X3 .401** .486** 1

X4 .324** .500** .578** 1

X5 .498** .667** .426** .563** 1

X6 .194* .185* .034 -.015 .149 1

X7 .284** .448** .363** .338** .379** .251** 1

X8 -.137 -.335** -.244** -.458** -.271** -.035 -.264** 1 

*p<0.05,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X1=  sense of inner life, X2=  sense of calling, X3=  sense of empathy, X4= A sense of 
community, X5= A sense of transcendence, X6= Knwledge of infection control, X7= Prctices of infection control, X8=Job Stress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infection control knowledge, performance, stress, stress coping and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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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이 요구되었다. 특히 표준주의는 노출에 따른 손 

씻기, 개인 보호구 사용을 포함하여 감염 여부에 관계 없

이 질병 진단 전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로부터 의료인

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으로[24] 감염관리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호흡기 위생, 기침 시 에티켓, 안전한 

주사 시술 등 감염관리 수행 등이 포함되므로 치과위생

사의 대상 감염관리 기본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지

식과 수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었다.

감염관리 지식이 높은 집단은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스트레스 총 평균이 낮게 나타났으며, 감염관리 수행이 

높은 집단은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

화 및 스트레스 총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이 높은 집단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중

요한 결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이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중요요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25]에서도 감염관리 지식부족 요

인이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Jang[26]의 감염관리 피로도가 높을수록 직

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제시된 연구결과로 감염관리 지식

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사

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으로 27세 이하 집단은 보상 부

적절과, 직장 문화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고, 정서적 스트레

스 대처가 높게 나타났다. Jung[27]의 연구에서도 메르스 

유행시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관한 조사 결과 

근무경력이 4년 미만인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근무경력이 적은 경우 직장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

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진료실뿐만 아니라 감염관리, 환

자 케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현저히 낮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감

염관리 지침개발, 병원감염감시, 모니터링 활동, 및 역학조

사, 직원감염관리 프로그램, 직원교육, 격리수행, 상담 및 

조언활동 등을 수행하는 병원 감염관리 간호사의 경우 업

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8] 감염관리 업무수행

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력별 직무 스트레스는 6년 이상 경력자가 직무 자율

성 결여 인식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감염관리 업무수행

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관리체계가 필수적인데 치과의원

의 경우 감염관리를 평가에 대한 규제가 없어 기관장과 

감염관리 담당자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감염관리 업

무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5]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책임 치과위생사의 경우 관련 문제를 경험

하면서 직무 자율성 문제를 인식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경력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에서

는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안을 의료진과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3-5년 경력자

의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불만족,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Lee[29]의 연구에

서 1-3년 경력자가 직무 만족이 가장 낮았고 이직 의도

가 가장 높은 것과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년차 직원의 스트레스 경

감을 위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교육이 요구되었다[30]. 

일터 영성 하위요인인 내면 의식, 소명 의식은 감염관

리 지식에, 내면 의식, 소명 의식, 공감 의식, 공동체 의

식, 초월의식 모두는 수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특히 수행에 있어 공감의식과 공동체 의식은 팬데

믹 상황에서 동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동료의 고통을 

이해하며, 조직의 감염관리 수행에 관한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궁극적 목적이 확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포

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일터 영성이 공동의 목표를 달

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을 제언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기존 간호사 대상 일터영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일터영성

은 사명감을 가지고 구성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는다고 제시하고 있다[31].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치과위생사의 일터

영성이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었으나 근무경력이 많은 인

원 비율이 높지 않은 점, 치과의원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대상을 확

대하고 전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의료진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

양한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치과위생사 대상 일

터영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구체적 비교는 어려

웠으나 기존 타 분야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터영

성이 조직 효과성과 관련이 있고 개인의 내면의식, 공감

의식, 공동체 의식 등이 감염관리 수행을 높이며 직무 스

트레스를 낮출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염관리 지식

이 수행과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어 포스트 코

로나를 대비하는 조직 운영 및 일터 영성 문화 형성에 이

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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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관리 위험성이 가장 높은 치과의

료기관의 치과위생사 대상 일터영성과 감염관리 지식, 수

행,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결과 일터 영성은 감염관리 

지식, 내면 의식, 소명 의식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감염관리 수행은 내면 의식, 소명 의식, 공감 의식, 공동

체 의식, 초월의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소명 의

식, 공감 의식, 공동체 의식, 초월 의식이 높은 경우 직무 

스트레스는 낮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터 영성을 

높이는 것은 감염관리 지식과 수행을 높이고 직무스트레

스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

비하여 치과의료진의 일터영성에 관한 조직관리가 요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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